
신합섬 및 복합소재 염색가공 

-Ⅰ. 기초편(7) - 

 

3.3.2 견의 염색 

실크의 염색에는 직접염료, 산성염료, 함금속착염산성염료, 산성매염염료, 

반응성염료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선명색에는 염기성염료를 쓰고 있으나, 특

히 일광견뢰도가 나쁘다. 

직접염료는 중성-약산성에서 염색되며, 실크의 염색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산성염료이다. 실크염색은 양모염색에 중하여 하면 되지만, 염색온도는 

80~90℃에서 잘 염착하기 때문에 자비(boiling)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 pH가 너무 낮으면 염착이 빨라 얼룩이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섬유도 

손상되기 때문에 초산산성에서 염색한다. 산성염료는 그 성질에 따라 

leveling(균염), milling(축융), super milling으로 분류되는데, 레벨링염료는 일광, 

습윤견뢰도가 약하기 때문에 실크를 내견뢰성으로 염색하는 데는 밀링과 슈

퍼밀링염료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함금속착염염료는 염료분자와 금속원자(크롬, 동, 코발트 등)가 착염의 형

태로 결합하는 염료로 금속 1분자와 염료 1분자가 결합하는 1:1형과 금속 1

분자와 염료 2분자가 결합하는 1:2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2형의 염료가 

사용된다. 금속을 함유하기 때문에 색상이 선명하지는 않으나, 일광견뢰도가 

우수한 염색을 할 수 있다. 중성이나 약산성에서 염색할 수 있으며, 염착이 

빠르기 때문에 일부러 완염제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산성매염염료는 산성염료와 매염염료의 성질을 갖고 있는 염료로 산성염

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염색한 다음 중크롬산칼륨으로 매염을 하면 발색하여 



염색이 완료된다. 크롬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롬염료라고도 하며, 특히 흑색

염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염색견뢰도가 우수한 흑색염을 할 수 있으나 염

색배수에 6가 크롬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여 배수해야만 되

며, 공해규제 때문에 염료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다. 기타, 흑색염에는 

logwood(식물염료)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실크의 견뢰염색(fast color dyeing)에는 반응성염료가 우수하다. 반응성염료 

중에서 저온 및 중온 염색형의 염료가 적당하고, 면의 염색과 같이 알칼리고

착을 하면 견뢰염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알칼리의 양은 면보다 적어야 한

다. 

Bayer사에서는 자사의 반응성염료중에서 특히 견사, 포용에 적합한 염료를 

선택하여 Silk Reactive염료라는 명칭으로 시판하고 있다. 이 염료의 염색방법

은 피염물을 알칼리와 망초를 넣은 욕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 잘 용해된 염

료를 가하여 30분 동안에 80℃까지 가열하여 그 온도에서 60분간 염색한다. 

탕세와 소핑을 하여 건조한다. 

 

3.3.3 양모의 염색 

양모는 주로 산성염료와 함금속착염염료로 염색하며, 최근은 반응성염료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또 흑색, 감색 등의 염색에는 저렴하고 견뢰도가 좋

은 산성매염염료도 사용된다. 

1) 산성염료에 의한 염색 

산성염료는 앞에서 나온 것과 같이 3개의 타입으로 분류되며, 레벨링염료

는 황산을 첨가하여 pH가 낮은 욕에서 염색하는데 균염성은 있으나 습윤견

뢰도가 낮아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다. 

밀링염료는 레벨링염료에 비해 이염성이 적기 때문에 균염시키기 위해서 



pH를 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균염제, 완염제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습윤

견뢰도는 레벨링염료 보다 우수하다.(표 3.5 참조) 

슈퍼밀링염료는 습윤견뢰도는 우수하지만 이염이 잘 안되기 때문에 pH와 

온도 조절, 균염제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표 3.5> 산성염료의 성질 

 Leveling 염료 Milling 염료 Super milling 염료 

염욕의 pH 

pH 조정제 

분  자  량 

균  염  성 

친  화  력 

습윤견뢰도 

2 ~ 4 

황 산 

소 

대 

저 

저 

4 ~ 6 

초산 또는 개미산 

대 

주 

고 

고 

6 ~ 7 

초산암모늄 

대 

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금속착염산성염료는 1:2형 염료가 많이 사용되며, 일광이나 습윤견뢰도는 

우수하지만 색상이 선명하지 않다. 슈퍼밀링염료와 같이 이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염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다. 

2) 산성매염염료에 의한 염색 

산성매염염료는 레벨링염료와 비슷한 화학구조로서 크롬과 배위결합할 수 

있는 기를 갖고 있다. 염색한 후 크롬화(chroming)시키면 본래의 색상이 된다. 

이 때문에 칼러매칭이 어렵지만 염색견뢰도가 우수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농

색염에 사용된다. 특히 흑색염에 적당하다. 

3) 반응성염료에 의한 염색 

양모에 대한 반응성염료 염색은 오래전부터 행해지고 있었으나 그렇게 많

이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양모의 방축가공이 행해지고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는 양모제품이 나오게 되면서 양모에 반응성염료가 사용되게 되었다. 

양모의 반응성염료는 다음의 염료가 있다. 



Procilan        (ICI) 

Lanasol        (Ciba-Geigy) 

Drimalan       (Sandoz) 

Verofix         (Bayer) 

Wool Reactive   (Bayer) 

Hostalan        (Hoechst) 

Procilan염료는 acrylamide기 또는 chloroacethyl기의 양쪽을 반응기로 하는 

1:2형 금속착염염료로서 pH 7에서 1시간 비등시켜 양모를 염색한다. 1:2형 착

염염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색상이 선명하지 못하다. 

1966년에 나온 Lanasol염료는 색상이 선명하고 반응성이 높으며 일광견뢰

도가 우수하다. 양모의 반응성염료 염색에서는 skitteriness(실이나 직물에 작

은 점이나 결점들이 보이는 것)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균염제 Albegal B를 

첨가하여 염색한다. 

Drimalan F와 Verofix의 반응기는 difluoromonochloropyrimidine잔기로서 일광, 

세탁, 땀견뢰도가 우수하여 방축가공 knit wear의 염색에 알맞다. 

Verofix염료는 약산성용액에서 양모에 흡착되어 반응기에 의해 섬유에 고

착된다. 균염성은 온도조절, 망초 첨가, pH를 조절하여 낸다. 

특히 pH관리가 중요한데, pH가 낮으면 염색얼룩의 위험성이 적고 염료침

투가 향상된다. PH가 높으면 고착도가 향상되어 견뢰도가 양호하게 된다. 기

타 균염제로서 Avolan RE가 있다. 

Hostalan염료는 비닐술폰형의 N-methyltaurine 유도체로 pH 5에서 자비하면 

반응성의 비닐술폰으로 변화한다. PH 2~3에서는 염료의 20%가 양모와 반응하

고 나머지 80%는 조염결합한다. 염색공정 말기에서 염욕의 pH를 5~6으로 높

이면 나머지 염료가 양모와 반응한다. 염료의 이염성은 조제 뿐만 아니라 



pH 조절에 의해서도 컨트롤할 수 있으며 염색 견뢰도가 우수한 염색물을 얻

을 수 있다. 

4) 염색의 형태 

양모의 염색은 피염물의 형태에 따라 원모염색, 톱염색, 사염, 포염 등으로 

분류된다. 원모염색(loose fiber dyeing)은 산성염료, 산성매염염료 등으로 

Overmaier염색기를 사용하여 염색한다. 톱(top)염색은 양모 슬라이버를 원통

에 감아서, batch 염색에서는 오버마이어염색기의 고압 타입을 사용하고, 연속

염색은 염료액의 패딩 → 스티밍 → 세정 → 건조의 공정을 거친다. 연속염

색은 욕비가 적어(욕지 1:1) 염료의 흡진율이 높다. 또 양모의 손상이 적으며 

품질과 태도 양호하다. 

사염은 치즈 또는 행크(타래)상태로 하는 염색이다. 치즈상태로 하는 염색

은 package염색기로 한다. 모사를 다공의 튜브에 감고 실의 층속에 염색액을 

순환시켜 염색한다. 행크상태의 염색은 회전백(자루)염색기, 분사식염새기 등

으로 염색한다. 

포염은 모직물이나 니트의 염색이며, 직물은 윈스염색기나 액류염색기에서 

로프상태로 염색한다. 니트는 펠트화(felting)가 쉽게 되기 때문에 주로 선염

으로 하지만 로프상태의 염색이나 빔염색기로 염색을 한다. 

연속염색은 패드스팀법으로 산성염료, 금속착염염료, 반응성염료를 주로 

사용한다. 

 

3.3.4 아세테이트의 염색 

아세테이트에는 diacetate와 triacetate가 있다. 

디아세테이트는 아름답고 곱지만 강도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포장성이 계

속 저하하고 있고, 트리아세테이트는 silk like, linen like, 기모제품 등 여자용 



캐쥬얼 웨어에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100% 트리아세테이트 제

품은 거의 없고, 폴리에스터와의 교직이나 교편이 많다. 

디아세테이트와 트리아세테이트는 모두 분산염료로 염색한다. 분산염료는 

친수기를 갖고 있지 않고, 분자중에 –OH, -NH2, -NHR기를 가진 것이 많다. 

시판되고 있는 염료는 색소성분이 20~40%이고, 분산제와 기타 첨가제를 

함유하고 있다. 염료는 물에 난용성이므로 분산제로 분산시켜 염색한다. 

1) Diacetate의 염색 

디아세테이트는 수용액중에서 고온으로 하면 실투(devitrification)하기 때문

에 70~80℃에서 염색한다. 따라서 디아세테이트용 염료는 저온에서 가용화하

기 쉬운 것이 좋다. 

염색방법은 염료를 온탕(40℃이하)에서 니상(진득진득한 상태)으로 만들고 

분산제를 함유하는 수용액 중에서 염료를 분산시켜 염욕을 만들어 70~80℃

에서 염색한다. 균염성이 좋아 얼룩 염색을 일으키는 일이 거의 없다. 염색

후 급냉하면 구김이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서서히 온도를 내릴 필요가 있

다. 생사(grey yarn)를 사용한 taffeta, twill, satin 등은 지거염색기를 사용하고, 

크레이프직물이나 강연사직물은 윈스나 액류염색기로 염색한다. 디아세테이

트 염색물은 일반적으로 세탁, 드라이클리닝에 대해 그다지 견뢰도는 좋지 

않다. 또 염료에 따라서는 저장중에 승화하는 것이 있다. 청색의 염료중에는 

대기중의 산화질소가스에 의해 변색하는 것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퇴색방지제를 사용한다. 

2) Triacetate의 염색 

트리아세테이트의 염색에 적합한 분산염료는 디아세테이트용 염료와 폴리

에스터용 염료의 중간 성질을 가진 것이 좋은데, 실제로는 폴리에스터용 분

산염료 가운데서 선택 사용하고 있다. 



트리아세테이트는 열에 강하고, 일반적으로 염색은 110~120℃에서 최고의 

흡진율을 나타낸다. 트리아세테이트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폴리에스터와의 

교직이나 교편이 많으며 동색염(solid shade dyeing)으로 하고 있다. 또한 폴리

에스터도 분산염료로 염색하지만 최적의 염색온도는 125~130℃이므로 염착

농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쉽다. 

트리아세테이트와 폴리에스터를 동욕에서 염색하면, 저온역에서는 트리아

세테이트가 먼저 분산염료를 흡수하고 폴리에스터는 그다지 염착되지 않는

다. 

110℃를 초과하면 폴리에스터의 흡착이 시작되고, 더 승온하여 120℃를 넘

으면 서서히 트리아세테이트에서 폴리에스터가 염료를 빼앗게 된다. 130℃가 

되면 반대로 트리아세테이트중의 염료가 탈출하는데, 이것을 폴리에스터가 

흡착하여 트리아세테이트보다 농색이 된다. 트리아세테이트/폴리에스터를 동

색염색하기 위해서는 염색온도 120℃에서 두섬유의 염색농도를 잘 맞추어야 

되며, 또 농도뿐만 아니라 염료에 따라서는 색상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색상차가 적은 염료를 선택 사용할 필요가 있다. 

 

3.3.5 나일론의 염색 

나일론은 산성염료, 금속착염산성염료, 산성매염염료, 분산염료, 반응성염

료 등으로 염색되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산성염료와 분산염료이다. 

1) 산성염료에 의한 염색 

레벨링염료는 pH 3~4의 초산 또는 개미산으로 염색하고, 밀링염료는 초산, 

초산암모늄의 pH 5~7로 염색한다. 

산성염료로 나일론을 염색하는 경우에 줄무늬얼룩이 생기기 쉬운데, 이것

은 나일론 섬유제조시의 중합얼룩, 연신얼룩, 세팅얼룩 등이 원인으로 되어 



있다. 줄무늬 얼룩의 방치를 위해서 커버링성이 좋은 염료와 프리세팅으로 

세팅얼룩을 교정하지만 균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균염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균염제를 첨가한 수용액 

40~50℃에서 5~10분간 섬유를 처리한 후, pH를 조정하여 5~10분 처리후 염료

용액을 가하여 30분 동안에 90~100℃로 승온하여 30~60분간 염색한다. 

균염제로서는 섬유친화성의 것과 염료친화성의 것이 있으며 음이온, 양이

온, 비이온 및 특수타입의 활성제가 사용되고 있다. 섬유친화성 균염제는 염

료와의 경합에 의해 완염, 균염효과를 발휘하고, 염료친화성 균염제는 염료

와 착체(complex)를 형성하여 균염효과를 낸다. 염료에 따라 적절한 균염제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염색에서는 목적하는 색을 내려는 경우 2~3종류의 염료를 배

합하는데, 염료조합에 따라서는 blocking 현상이 일어나 희망하는 색상이 나

오지 않는 것이 있다. 

블록킹현상이라는 것은 2종류 이상의 염료로 배합염색하는 경우, 어느 한

쪽 염료가 다른쪽 염료를 염욕으로 축출하는 현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는 상용성이 좋은 염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염색후 습윤견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탄닌산-주석산(antimonial kalium)에 

의한 2욕법이나 또는 합성고착제에 의한 1욕법으로 고착처리한다. 

금속착염산성염료는 균염성이 나빠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견

뢰도가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염색할 때 균염제의 선택이 중요하며 염

료친화성 균염제가 많이 사용된다. 

2) 산성매염염료에 의한 염색 

선명한 색상은 얻을 수 없으나 농색에서 높은 견뢰가 요구욀 때 사용되며, 

특히 흑색, 감색의 염색에 사용된다. 양모염색에 준하여 염색을 하며 크롬화



가 양모보다 복잡하여 중크롬산칼륨과 개미산을 함유하는 욕에서 처리한다. 

때로는 티오황산나트륨을 가하여 환원하는 것도 있다. 

3) 분산염료에 의한 염색 

분산염료는 균염성이 좋고 얼룩이 잘 발생되지 않아 나일론의 염색에 많

이 사용되나, 습윤견뢰도가 나빠 주로 담색염에 사용한다. 염색방법은 디아

세테이트에 준하여 염색한다. 염료를 분산시킨 욕에서 30분 동안에 85~90℃

까지 승온하여 30~45분간 염색한다. 

4) 반응성염료에 의한 염색 

반응성염료는 종류가 많으나 대부분은 셀룰로스 섬유용이다. 나일론에 이

용되는 반응염료로서는 분산형 반응성염료인 Procinyl염료(ICI)가 있다. 염료

와 분산제를 함유하는 욕에서 승온하여 95℃에서 30~60분간 처리하여 염료

를 흡착시킨 후 2.5~3.0g/l 탄산소다를 첨가하여 욕의 pH를 10~10.5로 조정하

고 60분간 처리하여 염색한다. 

5) 염색방법 

선염은 패키지염색기로 치즈나 행크를 염색하고, 직물은 구김이 생기기 쉽

기 때문에 지거나 빔염색기로 염색한다. 가공사 직물의 경우는 윈스나 액류

염색기가 사용되는데, 염색후는 로프주름(rope mark)이 생기지 않도록 60℃까

지 서서히 냉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3.6 아크릴의 염색 

아크릴은 polyacrylonitrile을 주체로 하는 섬유로서 공중합성분에 따라 여러

가지 성질의 것을 만들 수 있다. 아크릴은 산성기를 갖고 있어서 캐티온염료

로 염색하지만 담색염에는 분산염료도 사용한다. 

1) 캐티온염료에 의한 염색 



아크릴섬유는 80℃부근에 2차전위점이 있으며, 이 온도 이하에서는 염료의 

염착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80℃를 초과하면 염색이 시작되며, 85℃이상이 

되면 온도차가 조금만 있어도 염착속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한번 염착되

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염에 의한 균염이 곤란하여 얼룩을 고치기가 어렵

다. 따라서 균염을 내기 위해서는 완염제와 이염제가 첨가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일반적으로는 양이온계 완염제가 사용된다. 

균염제로는 PAN형과 AN형이 있으며, PAN형은 캐티온염료의 초기염착속도

의 억제를 주로하고,  AN형은 이염에 의한 균염을 주효과로 하고 있으나, 

PAN형의 균염효과를 보조하는 것으로 병용되는 것이 많다. 기타 PAN형과 

AN형의 중간 성질을 갖는 조제도 나와 있다. PAN형은 캐티온염료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고 염료와 병용하면 아크릴섬유 표면의 염착좌석으로 양자가 

경쟁적으로 염착하여 염료의 염착속도가 억제된다. 완염제의 필요량은 섬유

의 상대포화치, 사용염료의 양 및 f치(malachite green의 포화치를 각 cation 염

료의 포화치로 나눈 수치임), 완염제의 f치로 계산할 수 있다. 염색할 때는 

염료를 배합하여 사용하는데, 배합할 때 염색속도를 일치시키는 것이 균염을 

얻는 중요한 요건이다. 그래서 각 염료메이커에서는 염료의 친화성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다. 

일반적인 염색방법은 염료, 초산, 초산나트륨, 균염제, 망초 등으로 조성한 

염욕에서 60℃부터 염색을 시작하고 10~15분 동안에 80℃로 승온하여, 서서

히 온도를 높여 30~45분간 비등하고, 이 온도에서 60분간 염색한다. 

염색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는 항온염색법이 있다. 이 항온염색법은 

Francorol사, Dupont사, Sando사의 방법이고, 완염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바

딧세사의 boil투입법이 유명하다. 

아주 짧은 시간에 염색할 수 있으나, 기포가 발생하고 염색얼룩이 생길 위



험성이 크다. 현재 일반적으로 염색하는 방법은 염색온도와 완염제와의 병용

제어방식이며 바딧세사의 디휘섬법, Sando사의 완염제 Retragal A를 사용하는 

방법, Bayer사의 rapid염색법, Ciba-Geigy사의 ITW법 등이 있다. 

 

이들 방법은 약 90℃의 염욕(duiafy와 완염제 등을 함유)에 아크릴섬유를 

침지하고 그 온도에서 대부분의 염료를 염착시킨 후 95℃이상으로 승온하여 

내부까지 침투를 시키는 방법이다. 

비등 염색에 의한 행크의 흐트러짐과 태가 열화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

로 80℃이하의 저온염색이 권장되고 있고, 캐리어도 여러종류 개발되어 있으

나, 그다지 행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분산형의 캐티온염료가 나와있는

데, 일본화약의 ED, 보사곡화학의 DP염료가 있고, 캐티온염료의 대 ion을 유

기성이 큰 음이온 물질로 바꾸어 난용성으로 하여 분산형으로 한 것이다. 아

크릴혼방 섬유의 염색에 효과가 있다. 

아크릴섬유의 염색기로는 파이버와 토우는 Overmaier염색기, 벌키사는 회

전bag과 분사벌키염색기가 있고, 직·편물은 로프주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계한 특수한 액류염색기를 사용한다. 연속염색법에는 패드스팀법, 패드로울

법 등 몇가지가 알려져 있으나, 100% 아크릴 염색에는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캐티온염료로 염색한 염색물은 일반적으로 세탁, 땀, 마찰 등에 대한 견뢰

도 문제는 전혀없다. 일광견뢰도는 cyanine계인 형광성이 강하고 선명한 적색 

염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있으나, 다른 염료는 내광성이 우수하다. 내

열성은 120℃이상의 증열에서 변퇴색을 일으키는 것이 일부 있다. 

2) 분산염료에 의한 염색 

분산염료는 캐티온염료에 비해서 색상이 덜 선명하여 일반적으로 잘 사용



되지 않으나, 균염성이 좋아 담중색염에 적당하다. 농색이 되면 염색견뢰도

는 좀 떨어진다. 

염색방법은 나일론에 준하며, 온도는 비등에서 60~90분간 염색한다. 

 

3.3.7 폴리에스터의 염색 

폴리에스터는 일반적으로 분산염료로 염색하지만 선명하고 심도있는 색상

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캐티온염료 가염형 폴리에스터가 개발되었다. 

1) 분산염료에 의한 염색 

폴리에스터는 글래스(glass) 전이점이 높고, 더욱이 구조가 치밀하기 때문에 

염료가 섬유 내부에 침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염색온도를 120~130℃로 높

여 섬유분자의 열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틈새를 크게 벌릴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고온고압법과 캐리어를 사용하여 섬유분자간의 결합력을 약화시켜 

100℃에서도 염색할 수 있는 캐리어염색법이 있다. 또 염색법을 분류하는 관

점이 다르지만 서머졸법에 의한 염색도 행해진다. 

(1) 고온고압염색법 

폴리에스터 가공사 및 직·편물은 벌키성, 스트레치성, 소프트감과 같은 

생지의 태를 살리고, 염색중의 로프주름, 접친주름(fold mark)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염색전처리로서 이완(relax)처리를 한다. 릴렉스처리는 정련과 겸해서 

하는데 윈스, 상압액류 또는 연속 relaxer 등으로 한다. 정련이 끝난 직·편물

은 일단 건조하여, 염색중에 구김이 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고정

(presetting)처리 한다. 프라세팅의 조건은 섬유나 직물의 종류에 따라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가공사 직·편물의 경우는 150~170℃에서 30초이다. 일반적

인 염색순서는 소요량의 물을 60℃로 가열하여 피염물을 넣고 약 10~15분 

동안 염욕을 순환하여 초산과 조제를 넣은 다음, 분산시킨 염료액을 첨가한



다. pH는 5.5이하로 하여 10분간 염욕을 순환하고, 약 30분 동안에 130℃로 

승온하여 30~60분간 염색한다. 염색한 다음 80℃까지 냉각후 수세하는데 농

색에 대해서는 알칼리와 하이드로술파이트를 가하여 환원세정처리를 한다. 

염색시간을 될 수 있는 한 단축하는 방법으로 래피드염색법이 행해지고 

있다. 래피드염색법은 분산염료의 정량적 해석으로부터 시작하여 염색장치와 

염색조제의 개발 및 개량이 진전됨으로써 보급되었다. 단시간에 염색하기 위

해서는 침투성, 이염성, 배합염료의 상용성 등을 감안하여 적당한 염료를 선

택하는 것과 또한 계면활성제와 조제를 적절히 병용해야 한다. 

래피드염색용 기계는 래피드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기능

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펌프용량을 크게 하여 유량, 유속을 빠르게 함으로써 균염염색을 함과 

동시에 염색속도가 빨라 염색시간을 단축시킨다. 

② 저욕비로 하여 물의절약, 염료와 조제의 효과적인 이용, 에너지절약, 액

류회수의 증가에 의한 균염성의 향상을 도모한다. 

③ 열교환기의 용량을 크게하여 승온속도를 높이고 염색후의 강온을 빠르

게 한다. 

래피드염색기의 개발은 패키지염색기에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액류염색

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염색시간은 종래방법에 비하여 30~40% 단축된다. 

(2) Carrier 염색법 

캐리어염색법은 캐리어를 염욕에 첨가하여 상압에서 폴리에스터를 염색하

는 방법으로, 캐리어의 작용은 섬유분자간의 결합력을 약화시켜 염료가 섬유

내부에의 확산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폴리에스터 염색용의 캐리어는 methylnaphthalene계, chlorobenzene계, 

diphenyl phenol계, O-phenyl phenol, dimethyl terephthalate 등이 있다. O-phenyl 



phenol과 methylnaphthalene은 섬유에 잔류하여 일광견뢰도를 현저하게 저하시

키기 LEOAN 염색 후에 캐리어를 제거해야 된다. 또 클로로벤젠계와 디페닐

계는 독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chlorobenzene계 : 중농색용, 양모혼용 

methylnaphthalene계 : 담중색용, 가공사용, 양모혼용 

O-phenyl phenol계 : 농색용에 사용되고 있다. 

염색방법은 먼저 캐리어(10~15% o.w.f 또는 3~5g/l)를 섬유에 균일하게 흡수

시킨 다음, 염료분산액을 첨가하고 50~60℃에서 염색을 시작하여 30~40분간

에 비등까지 승온하여, 30~60분간 염색한다. 염색후 소핑 또는 환원세정을 한

다. 

(3) Thermosol법 

서머졸법은 포에 염료를 패딩하여 건조시킨 다음 건열고온처리하여 염색

하는 방법이다. 염욕은 염료와 이염방지제에 조정한다. 

염료는 승화견뢰도가 좋은 염료와 온도 의존성이 비슷한 염료를 선택해야

만 된다.  

건열처리 조건은 폴리에스터의 타입이나 직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

반적으로는 200~210℃에서 90초정도 처리한다. 염색후 표면에 염착하는 염료

를 제거하기 위해서 중농색염에서는 환원세정을 한다. 

2) 캐티온염료에 의한 염색 

분산염료는 선명한 색상을 내는 데는 결함이 있고 또 고온 승화견뢰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Du Pont사는 공중합성분으로서 sulfoisophtal산나트륨을 

도입하여 캐티온염료로 염색할 수 있는 캐티온염료가염형 폴리에스터를 개

발했다. 그 후 1981년에는 상압에서 염색 가능한 캐티온염료가염형 폴리에스



터는 120℃에서 염색하는 것이 었으나, 상압 가염형은 100℃이하에서 염색할 

수 있다. 상압 boil로 담색에서 농색까지 염색이 가능하고, 캐티온염료를 사

용하여 선명하면서도 진한 색상을 얻을 수 있다. 또 섬유와 염료의 결합력이 

강하고 습윤견뢰도가 우수하다. 

상압가염 폴리에스터는 100℃이하에서 염색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섬유

가 혼용하는 경우 상대섬유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다. 양모혼에서는 양모의 

손상이 없고, 양모가 가지고 있는 태를 살릴 수가 없다. 

 

 


